
추 모 예 배 순 서  

 
(1) 묵도 (성경말씀 봉독/시편 23편)/사도신경  

(2) 찬송 (514 장, 543 장)  

(3) 성경봉독 (수 1:2-6)  

(4) 약력 소개 (별세한 이의 약력, 행적, 유훈, 성품등 별세한 이에 대한 인상 깊었던 일들을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지 중에서 말하게 합니다.)  

(5) 설교  

(6) 기도  

(7) 찬송 (305 장 이나 376 장)  

(8) 축도/주기도  

 

(설교예문)  

고인을 추모하면서(수 1:2-6)  

 

 

인간은 예외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죽음을 좋아하거나 환영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거부하고 증오하며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창조될 때,죽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생하기 위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죽음은 늘 가까이 있으나 인간은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죽음 때문에 이별하게 될 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든 고비에 직면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고인이 하나님의 품안에 안겨있음을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인과 이별한지 ---주기가 됩니다.  

고인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섬겨주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고인의 빈자리가 커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빈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인의 빈자리를 그냥 

빈자라로만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겠습니까?  



1)하나님은 그빈자리를 하나님의 선물인 언약과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본문 2 절 중반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자손에게 

주는 그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사가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자손에게 주는 그 땅은 바로 가나안땅 아닙니까? 가나안땅은 바로 언약의 땅이요 

말씀의 땅 아닙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성도를 영원히 영화롭게 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고인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부활과 영생 그리고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인의 빈자리에 말씀과 언약이 채워지고 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고인이 살아계신 것으로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되고 지혜가 되었는데 이제 고인이 안계신 

세상,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고인을 먼저 보내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여호와이레,에벤에셀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5 절 중반에 보시면,“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하십니다.그렇습니다.고인은 우리 곁에 없지만,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2)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5 절 하반절과 6 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되심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힘있게 

해주십니다.그렇습니다.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우리와도 함께 함께 하십니다.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죽었던 모세는 신약 주님과 함께 했던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기 남아 있는 자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고인은 우리 곁에 없지만 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또한 

여기남아 있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하나더 여기 남은 있는 자들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6 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리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절망만 하며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땅을 정복했습니다.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그래서 

이스라엘국가의 근원을 이루었습니다.그래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이스라엘땅을 

영원히 물려주며 오늘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습니다.그래서 

우리도 고인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다 이뤄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도 때가 되어 이땅을 

떠날 때,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을 생각하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고인이 우리를 위해 더 간절히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그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서 영원한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